
아동주일학교(교장 장성식 목사)에서는 지난 5월 1일, 주일 대예배 후 당

회장 이재록 목사를 초청하여 2성전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다. 

GCN 방송과 화상으로 전국 및 해외 지교회에서 생방송으로 동참한 이

날 예배에서 이 목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삼상 17:45~46)이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자상하신 분”이라며 “소

년 다윗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한편, 학생주일학교(교장 김태한 목사)에서는 지난 7일, 어버이 날을 앞

두고 ‘학부모 초청 특별 토요찬양예배’를 드렸다. 강사 신동초 목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이어 

학생 대표 이한빈 자매의 감사의 글 낭독, 학부모 대표 이상원 집사의 답

사 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순서가 있었다. 이를 통해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다. 

5월 8일, 주일 대예배 후에는 권사회연합회 주관으로 본당에서 7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성된 5남녀선교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어버이 주일 행

사’를 갖는다.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의 설교 후, 예능팀(예술선교단, 새렘

국악선교단, 진주중창단)이 출연하여 찬양과 무용으로 행복한 시간을 선

사한다. 권사회 연합회장 권하선 권사는 “어버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께 천국 잔치 오신 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지옥』에 관한 내용이 

지난 4월 27일, 세계적인 기독 통신사 미국 어시스트 

뉴스 서비스(www.assistnews.net)에  ‘지옥,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제목

으로 게재됐다. 

이 기사에서는 “혹여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데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끈거리는 고통이 얼마나 심

한지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섭씨 100도로 끓는 물속

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옥의 불못은 이보다 더 뜨거우며, 또한 유

황못은 불못보다 칠 배나 더 뜨겁습니다. 그나마 불

못에서는 그 뜨거움으

로 인해 펄쩍펄쩍 뛰기

도 하고 소리라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

황못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는커녕 아무 

생각조차 할 수 없이 

그저 고통에 짓눌려 있

을 뿐입니다”라고 이 목

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

했다. 

이어 아마존 닷컴에 실린 미국 미주리 주의 독자 

마르시아 뉴 씨의 서평을 소개했다. 

“이재록 목사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  지옥

의 단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 간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상세하게 표

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면밀

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책입니다.” 

현재 이재록 목사의 『지옥』 책자는 전 세계 12개 

언어로 발간, 유통되고 있으며, 은혜받은 독자들의 

간증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인도 아룰바꾸 GCN TV ‘십자가의 도’생방송  
지난 4월 26일, 인도 아룰바꾸 GCN TV에서 첸나이만민교회 한
정희 목사가 ‘십자가의 도’를 생방송되었다 .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로마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전파된 기
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제국… 그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본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 있는 행복 
사랑하는 부모님을 전도하여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어 기쁜 서
희석 피택 장로와 휴거되지 못하는 꿈을 꾼 뒤 180도 달라져 변
화된 삶을 살고 있는 유수빈 형제의 간증.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기도한 것마다 신속히 응답을 받는다. 
즉 마음에 선이 임해야 하며, 성령의 소욕을 좇음으로써 하나
님 앞에 담대해야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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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참상과 극심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묘사
이재록 목사 저서 『지옥』 세계적인 기독 통신사 ANS에 소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의 띠로 맺어진 또 하나의 가족 어버이날을 맞아 아동주일학교 워십팀 어린이들이 지난 5월 1일 교회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어린이 주일 예
배에서 설교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찬양하고 있는 아동주일학교 봉사대 어린이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행사 열려


